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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금속ㆍ요업ㆍ고분자 등의 합성재료를 이용한 장

기기능 및 생체조직의 대체술은 20세기 들어서 임

상응용으로 가장 값진 공헌 중의 하나로 대표된다. 

1세대로서의 일반 유ㆍ무기 의료용 재료들을 이용

한 장기대체술은 전세계적으로 2,000만명 이상의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미국

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연령층에서 다섯 명 중에 한

명꼴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장기이식술을 받아

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장기이식술은 

의료지출의 8%를 소요하고 있고 이는 년간 약 

455조원 (3천 5백억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현존하는 방법으로 고숙련도의 임상기술이 요구

되며, 유ㆍ무기재료를 이용한 장기대체술들은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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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길선 

1977~ 

1981 

1981∼ 

1985 

1987∼ 

1998 

1991~ 

  1995 

1998∼ 

현재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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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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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신물질공학과 조교수 
   

   
 이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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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1977~ 

1981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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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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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릭대학교 대학원 신경외과 

(박사) 

하바드의대 소아병원 교환교수 

 

카톨릭의대 신경외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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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에 1세대 재료

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점인 즉, 생체활성이 없는 

단점을 개량하는 것으로 내인성 생물학적 기능을 

포함하는 몇몇 장기들이 임상 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개발 결과는 제 2세대의 장기대체술, 

이른바 조직공학연구와 재생의학 연구의 선봉에 서

고 있다. 몇몇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제 1세대의 

인공장기들은 이들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는 정부의 

강력한 연구비에 의하여 개발되었던 것에 반하여, 

2세대 장기대체술인 조직공학의 발전은 다국적 사

기업에서 연구자금을 투자하고 후에 공공기관들과 

함께 연구비를 조성하여 생명공학 회사들이 벤처형

태로 출발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 조직공학적 장기

의 매출액이 가까운 장래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에서 조직공학 관련 분야의 몇몇 

기업들은 이미 사업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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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공학산업의 분류 

 

조직공학산업 분야를 크게 대별하면 (1) 살아있

는 세포와 생체재료와 결합하는 것, (2) 살아있는 

세포를 특정치료와 임상에 이용하는 것, (3) 체외

에서 조직과 기관을 생성시켜서 이식하는 것, 그리

고 (4) 이러한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재료와 기술

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최근에 연구 개발되

고 있는 새로운 연구 영역인 치료를 위한 유전자 

크로닝 재생의학 및 줄기세포를 기초로 한 기관형

성학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유전자 치료, 동종

개체간 이식, 타종이식, 수혈, 전통적인 골수치료법, 

고전적인 정형외과 생체재료와 줄기세포의 기초연

구는 광의의 재생의학에는 포함이 될 수도 있으나, 

조직공학과는 다른 영역으로 고려된다.  

 

 

3. 조직공학과 관련되는 기업들의 현황 

 

표 1에는 현재 조직공학과 관계되는 회사의 경

제지표들을 나타내었다. 또한 표 2에는 좀더 상세

하게 세 가지 조직공학적 인공장기 및 조직영역으

로 대별하여 즉, (1) 구조적 장기영역 : 피부, 뼈 

대체물, 인공혈관 등, (2) 대사적 장기영역 : 생인

공 장기, 캡슐화 세포치료 및 (3) 세포수준 장기영

역 : 치료를 위한 크로닝, 줄기세포 연구 및 수용

체에 의한 세포선택 등의 구체적 경제지표를 나타

내었다. 또한 표 3에는 2002년 1월 현재 이들 기

업과 관계되는 웹페이지 주소 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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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직공학과 관계되는 기업들은 약 70개사 

정도로 약 3,500명 정도의 과학자들과 직원들이 1

년당 7천 800억원 (6억불)의 연구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1990년 이후의 누적 소요액이 4조 5천 5

백억원 (35억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직 이윤이 창출되는 단일품목조차도 전무한 

상태의 투자액으로서 투자회사 또는 투자하는 공업

계에서의 전망이 대단함을 나타내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표 4에는 조직공학분야의 투자형태를 나타내었

는데, 1995년 이후에 2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이 

기간 내에 연성장률은 16%로 집계되었다. 이들 기

업의 규모와 종업원수의 분포를 표 5에 나타내었

고 15인 이하가 29개사, 16∼50명이 28개사, 51

∼125명이 11개사, 그리고 125명 이상인 기업도 

5개사이었다. 이들 중 50인 이하의 기업도 57개사

로 나타나 앞으로의 성장도 예견해준다. 표 6에는 

각 년도에 창업한 회사의 수를 나타낸 것으로 꾸준

한 숫자로 창업된 것으로 보아 이 또한 전망을 밝

게 해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적이며 

꾸준하고 느긋하며 반면 공격적인 기업의 패턴은  

표 1. 현재 조직공학과 관계되는 회사들의 경제지표 

1. 재직하고 있는 과학자 및 직원 

   (2001년 1월 1일 현재) 
3,300명 

2. 2000년에 투자 및 연구에 소요된 금액 
7,800억원 

(6억천만불) 

3. 2001년 1월 1일 현재 회사수 73개 

4. 1995∼2001년 사이에 년당 성장률 16% 

5. 주식공모 회사 (16개 회사)의 자산가치  

   (2001. 1. 1. 현재) 

3조 5,800억원 

(26억불) 

6. 총 투자액 (1990년∼2001년) 
4조 5,500억원 

(35억불) 

표 2. 조직공학 군별 경제지표 

 구조적 장기영역 세포수준 장기영역 대사적 장기영역 

장기 예 
피부, 심장판막,  

골, 혈관 

세포이식,  

치료적 크로닝 

생인공장기, 미립구화 

세포치료법 

직원수 (명) 1980 890 570 

퍼센트 (%) 60 27 11 

2000년 소요금액 
4천 700억원 

(3억6천3백만불) 

2천 262억원 

(1억7천4백만불) 

780억원 

(6천백만불) 

1998년 대비  

성장률 (%) 
+85 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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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01년 1월 1일 현재 조직공학기업의 웹주소 (73개사) 및 생산영역 구분  

회사명 국  적 웹주소 및 전화번호 생산영역 
아스트롬사 
애코다사 
어드반스 셀 테크놀로지사 
어드반스 티슈 사이언스사 
알제닉스사 
안테론사 
베타젠자 
바이오허트사 
바이오티슈 테크놀로지사 
셀 베이스드 델리버리사 
셀렉시스사 
써스사 
코돈사 
콜라제네스사 
쿡 바이오텍사 
큐리스사 
덴드론사 
다이아크린사 
에드워드사 
엔셀사 
엑스코프사 
피디아 어드반스드 바이오폴리머사 
제네틱스 인스티튜트사 
젠리버사 
겐자임 바이오서저리사 
게론사 
휴먼 지놈 사이언스사 
하이브리드 오르간사 
잉카라사 
인테그라 라이프사이언스사 
인터사이텍스사 
아일렛 시트 메디칼사 
아일렛 테크놀로지사 
이소티스사 
익시온사 
큐로스사 
레이톤 바이오사이언스사 
라이프셀사 
메드트로닉스사 
모덱스사 
멀티셀사 
네프로스사 
뉴랄스템사  
뉴로텍 SA  
넥셀사  
노보셀사  
뉴로닉스사  
올가노제너시스사  
올퀘스트사  
올텍사  
오시리스사  
오스테오바이올로직사  
프로뉴론사 
리콜스트릭티브 테크놀로지사 
리젠사 
리뉴론사 
레노보사 
셀렉티브 제네틱스사 
세르톨리사 
스키네틱사 
스미스 엔 네퓨사 
세인트 쥬드사 
스템 셀 사이언스사 
스템셀사 
슐져사 
TEI 바이오사이언스사 
테라사이트사 
티슈 엔지니어링 사이언스사 
티슈 인포매틱사 
티슈 트란스퍼메이션 테크놀로지사 
타이탄 파마슈틱스사 (테라센사) 
베리겐사 
비타겐사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독일 
미국 
미국 
미국 
독일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이탈리 
미국 

프랑스 
미국 
미국 
미국 
독일 
미국 
미국 
영국 
미국 
미국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미국 
미국 
미국 
CAN 
영국 
미국 
미국 

프랑스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영국 
영국 
미국 
미국 

프랑스 
GB 
미국 

오스트리아 
미국 

스위스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덴마크 
미국 

http://www.aastrom.com 
http://www.acorda.com 
http://www.advancedcell.com 
http://www.advanced.tissue.com 
http://www.algenix.com 
(617)442-7840 
(214)630-3393 
http://www.Bioheartinc.com 
http://www.biotissue-tec.com 
http://www.cbd-biotech.com 
http://www.targen.com/cellexsys 
http://www.circebio.com 
http://www.codon.de 
http://www.collagenesis.com 
http://www.cookgroup.com/cook_biotech 
http://www.curis.com 
http://www.dendreon.com 
http://www.diacrin.com 
http://www.edwards.com 
(919)786-4036 
(612)789-5940 
http://www.fidiapharma.it 
http://www.ahp.com/hom 
http://www.laboratoires-genevrier.com 
http://www.genzymebiosurgery.com 
http://www.geron.com 
http://www.hgsi.com 
http://www.hybrid-organ.com 
http://www.intercardia.com 
http://www.integra-ls.com 
http://www.intercytex.com 
http://www.isletmedical.com 
http://www.islet.com 
http://www.isotis.com 
http://www.ixion-biotech.com 
011-41-254-9933 
http://www.laytonbio.com 
http://www.lifecell.com 
http://www.medtronic.om 
http://www.mdxn.ch 
http://www.exten.com 
http://www.nephrostherapeutics.com 
(301)314-2671  
http://www.neurotech.fr  
http://www.nexellinc.com  
(949)727-1942  
http://www.neuronyx.com  
http://www.organogenesis.com  
http://www.orquest.com  
http://www.ortecinternational.com  
http://www.oriristx.com  
http://www.obi.com  
http://www.proneuron.com 
http://www.reconstructive.com 
http://www.regenbio.com 
http://www.reneuron.com 
http://www.renovo-ltd.com 
http://www.selectivegenetics.com 
http://www.sertoli.com 
http://www.sinethic.com 
http://www.smith-nephew.com 
http://www.sjm.com 
http://www.stemcellsciences.com.au 
http://www.cyto.com 
http://www.sulzermedica.com 
http://www.teibio.com 
http://www.theracyte.com 
http://www.tissueeng.com 
http://www.tissueinformatics.com 
http://www.tcubedinc.com 
http://www.titan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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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C：세포수준 장기영역, cellular. M : 대사적 장기영역, metabolic. S : 구조적 장기영역, stru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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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식어버린 IT의 dot.com 산업과는 좋은 대조

를 보여주고 있다.  

2001년 1월 1일 현재 16개의 조직공학과 관계

되는 기업들이 나스닥, AMEX 또는 유럽지역의 장

외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 이들의 자산 가치는 3

조 5천 8백억원 (26억불)에 이른다고 평가하고 있

다. 주식시장에 상장 가치는 통상 해당하는 분야 

총 회사의 35%정도라고 대략 추산하고 있으므로 

약 9조 1천억원 (70억불 ≒ 26억불 ÷ 0.35)의 자

산 가치가 있다고 추정된다.
17-19

  

 

 

4. 조직공학 연구제품의 시장동향 

 

표 2에는 좀 더 세가지로 세분화되어 시장동향을 

나타내었다. 약 60%이상의 기업들이 구조적 장기

영역 조직공학 제품에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분야가 가장 빠른 팽창

을 보이고 있고 지난 3년 동안 약 85%의 성장률

을 나타내었다. 또한 가장 많은 수의 상장사가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더구나 단 두가지의 FDA승

인제품 - 아프리그라프® (올가노제네시스, 미국)

와 카티셀® (겐자임 서지칼 프로덕트, 미국) - 이 

있어 이미 시장에 진입한 그룹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큰 그룹인 세포치료 제품은 약 3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 수용체 중개 체외세

포 공정과 (2)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적 크로닝

과 체외 장기형성 등으로 대별된다. 지난 3년 동안 

세포공정은 거의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하

여 줄기세포 연구영역은 확장일로에 있다. 결과적

으로 세포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수는 1998년에 

비하여 70% 정도가 증가하였으나, 종업원의 수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세포치료 

조직공학 영역은 단기적으로 볼 때 매우 큰 잠재력

이 있으며, 계속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되거나 확장

되고 있다.  

세 번째 영역인 생인공장기와 세포캡슐화 치료는 

작년도에 비하여 35%이상 축소되었고, 조직공학 

영역의 10%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이유는 캡슐화된 세포치료의 임상 3상에 있어

서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대형동물의 임

상실험에 거의 2천 6백억원 (2억불) 정도의 개인

투자가가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동물 임상 결과를 나타내었다.
24

 따라서 사이로세

라퓨틱스, 바이오하이브리드, 비보렉스 및 네오크

린 등의 기업에서는 더 이상의 연구는 수행하지 않

고 있다. 또한 박스터, 고어 및 WR 그레이스 등의 

큰 회사들도 췌장연구를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생

인공간과 신경퇴화 질병을 위한 면역격리된 세포이

식술이 계속 연구 중에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

는 이러한 대사조직공학 제품의 관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작은 수의 그리고 

규모가 큰 회사들이 직원 15명 이하의 많은 수의 

그리고 규모가 적은 회사로 즉, 적은 수의 대기업

에서 많은 수의 소기업으로 변해가고 있는 양상을 

띄고 있다. 면역격리와 생체활성 장기들의 장기전

망은 세포의 지속적인 활성력과 세포집합체 규모를 

크게 구성하는데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조직공학적 제품생산 및 연구에 크게 

세가지로 대별하여 구분을 해놓았지만, 이들 연구

표 4. 조직공학의 성장률  

연  도 일년당 지출액 

1995 년 3,198 억원 (2.46 억불) 

1998 년 5,655 억원 (4.35 억불) 

2001 년 7,930 억원 (6.10 억불) 

ㆍ 1990 년 이후 총 누적지출액 : 4 조 5 천 5 백억원 (35 억불). 

ㆍ연성장률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16%.  

표 5. 조직공학 기업의 규모  

종업원 수 기업수 (개) 

15 인이하 29 

16∼50 인 28 

51∼125 인 11 

125 인이상 5 
 

표 6. 새롭게 창업된 조직공학 기업의 수  

연  도 창업 회사 수 

1990 년 3 

1991 년 2 

1992 년 8 

1993 년 4 

1994 년 5 

1995 년 5 

1996 년 5 

1997 년 5 

1998 년 3 

1999 년 5 

2000 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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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상 이들 한 가지 또는 한 영역만을 수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올가노제네시스와 모덱스 등

은 이들 한 가지 그룹보다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기업자금의 안정적인 기반

을 좀 낮은 레벨에서 경영전략을 맞추고 있다.  

현재 미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투자되는 

연구비는 연간 455억원 (3천 5백만불)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투자비의 6∼8%정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인 연구투자비

를 비교해볼 때 큰 비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5

  

 

 

5. 조직공학 기업의 비즈니스 현황 

 

이러한 연구투자의 결과로 얻어지는 제품의 사업

화와 이윤창출면으로 살펴볼 때 낙관과 비관이 현

재로서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유일하게 현재 미

국 FDA에서 조직공학적 제품으로 승인을 받은 카

티셀® 자가연골이식 (겐자임 서지컬 프로덕트, 

1997년 승인)과 아프리그라프® 생피부 (올가노제

네시스, 1999년 승인)를 분석하였다. 카티셀은 

2000년도에 312억원 (2천 4백만불, 2천 4백케이

스 수술)의 매출을 올렸으나, 더 이상의 증가가 없

으며
26

 올가노제너시스는 156억원 (천 2백만불)의 

매출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27

 물론 현재로서 이익창출은 아직 없다. 따라서 

어림잡아 두가지 제품의 총매출액이 520억원 (4

천만불)에 이르는데 이는 웬만한 의약품 한가지 품

목의 2주간의 매출액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조

직공학 제품의 현재 투자액에 비하면 매출과 이윤

은 미미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의료용기기

의 특성인 어느 일정 판매매출에 이르는 것이 긴 

유도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카티셀®과 아프

리그라프®의 느린 출발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질 않

으며, 특히 아프리그라프®의 경우에는 2001년 1/4

분기에만 25,000명의 환자에 시술하여 아주 좋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어쨌든 조직공학 분야에서 

효자상품이 지난 10년 간의 투자여건 및 상황을 

볼 때 빨리 출현해야 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최근 주목해야 할만한 조직공학 분야의 창업분야

는 단연 줄기세포와 이들을 이용한 치료적 크로닝 

부분이다. 줄기세포를 주로 연구하여 산업화하는 

기업들이 생체의공학자들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생물학을 기초로 하여 나타나고 있고 이들은 공학

적인 베이스이건 아니건 간에 재생의학이라는 이름

으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도 

생체의공학을 기초로 교육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16개 기업이 적극적이고 모험적으로 사

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대부분 대규모의 투자는 

이미 유치하였고, 유럽에서는 4기업이 주식시장의 

장외 시장에 상장되었다. 네델란드의 이소티스, 스

위스의 모덱스, 그리고 독일의 코돈과 바이오티슈 

등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경쟁력은 전체 비즈니스

를 위해서 좋은 일이나, 아직 자신의 세포만을 써

야된다는 조직공학의 특성상 국가간의 교류는 뜸한 

상태이지만, 언젠가는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다.  

유럽에서 조직공학 사업의 장점 중의 하나는 제

품의 판매허가가 미국보다 쉽고 빠르다는 점이다. 

환자를 위한 상품이라는 핑계로 까다로운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몇몇 유럽기업에 의해서 개발된 

생인공피부는 개발 후 단지 몇 년후에 상품화되었

다. 반면에 미국의 어드반스 티슈사이언스의 더마

그라프트®는 사소한 부분 하나의 완벽한 요구 때

문에 아직도 출시대기 상태에 있다. 대부분 벤쳐기

업에 있어 초창기에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것은 

여러 모로 문제가 있다. 우선 기업의 자금흐름을 

어렵게 하고, 벤쳐투자가들의 투자를 망설이게 하

며, 가치있는 임상경험과 기술적 시장 데이터들을 

모으는데 더디게 한다. 반면에 미국 FDA는 유럽에

서는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동물유래 조직보다는 

동물유래 세포의 이식 쪽으로 근접해 관대한 방향

으로 흐르고 있다. 종합해보면 유럽 쪽에서는 자가 

또는 동종세포를 사용하는 데에 좀더 쉬운 접근을 

하는 기업이 많은 반면, 미국에서는 타종세포이식을 

수행하는 기업이 좀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의 주목할만한 문제점은 투자의 이중성과 중

복성이다. 예를 들면, 6개의 조직공학 분야의 기업

이 생인공간 연구에 적극적인데 사실 간이식수술 

등을 바탕으로 분석해볼 때 일년에 몇 천 세트 밖

의 시장형성이 되어있지 않으며, 더구나 활성탄 흡

착과 지질투석법이라고 하는 기존 기술과 경쟁도 

하여야 한다. 다른 예로 생인공피부나 연골치환술

을 개발하는 기업이 현재 최소한 12개 정도이지만 

기분석한 아프리그라프®와 카티셀®의 초창기 매

출액 자료를 살펴볼 때 너무 많은 기업이 적은 시

장에서 경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머지 않은 시기

에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여 기업의 합리화,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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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규모축소 및 M&A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온토제니사, 리프로제너시

스사 및 크리에이티브 바이오몰레큘사가 큐리스사

로 병합된 것이 좋은 예이다. 다른 상반되는 싸이

로쎄라퓨틱스사가 좀더 작은 규모의 스템셀사, 모

덱스사 및 뉴로테크 USA사로 분사하였다. 세 번

째의 예로는 기술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겐

자임 티슈 리페어사가 자금이 풍부한 겐자임 써지

컬 프로덕트사로 흡수병합되었다. 네 번째 예로는 

네오크린사, 박스터 진세라피사, 그레이스사 및 비

보렉스사는 조직공학 분야의 사업화를 중단시켰다. 

따라서 이들의 예처럼 다음 몇 년 동안은 여러 진

화단계를 거쳐서 확고부동의 조직공학 연구분야 및 

산업화 분야에 꽃을 피울 것이다.  

 

 

6. 조직공학 기업의 국내현황 

 

우리 나라에서는 조직공학에 대한 도입은 외국의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이 

하버드의대의 바칸티 실험실 출신의 의사들이 국내

에 돌아와서 주도를 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도 발빠

른 반응을 보여 1996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과

제가 선정되었고, 1997년에는 과학기술부의 생명

공학연구에, 1998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중점연구

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1999년에는 학술진흥

재단 및 한국과학재단에서 연구비를 조성하였다. 

2000년도에는 산업기술부에서 차세대과제로 연구

비를 조성하였고, 현재에는 많은 벤쳐사들에게 공

기반 및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등 

활발한 지원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와 정보통신부에서 IMT-2000사업으로 나노산업 

(NT)과 생물공학산업 (BT)을 혼합한 형태로 지

원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부의 2002년도 “21세

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세포응용 연구분야 

및 국가지정실로 지원하고 있다. 

기업분야에 있어서는 1997년 IMF 이후에 국내

에서 닷컴을 위시한 IT분야의 벤쳐창업과 함께 의

사를 위시한 조직공학 분야에도 많은 창업이 이루

어졌다. 이중 셀론텍의 자가연골 이식술 제품인 콘

드론®은 국내 최초 및 유일한 KFDA의 생명공학 

분야 승인제품으로 현재 활발한 제품생산과 이식술

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40세 이하의 

환자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200만원 정도의 저

렴한 수술비용으로 저변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외

에도 10∼20여개사가 열심히 연구생산 및 판매활

동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앞서 전술한 미국과 구미선

진 각국의 경우와 같이 비즈니스를 답습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어차피 세포원은 우리나라 내에서 해

결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시한 관련된 기술들도 

자국 내에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

된 기술 또한 국외로 기술 수출되어야 하므로 반드

시 상대국 기술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 

이렇듯 국내환경에 맞는 기술개발과 함께 의사ㆍ공

학자ㆍ생물학자들의 긴밀한 연구체계와 시장형성

이 되기 전까지 국가의 전폭적인 연구비의 지원이 

계속되면 출발선상이 거의 같은 외국과의 기술경쟁

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BT, NT 및 IT를 

종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 산업분야에서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  

 

감사의 글 : 본 총설은 산업자원부의 차세대과제 

및 보건복지부ㆍ정보통신부의 IMT-2000 (01- 

PJ11-PG9-01NT00-0011)의 지원으로 이루어

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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